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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고전의 현대화 작업은 전통문화의 계승 자체로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과 결부시켜 새로운 차원의 변형된 형태를 이루어내는 것으로 문화

계 전반에서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현상이다.추녀의 곡선미를 현대 건

축에 인용한다거나,민화의 오방색을 디자인에 인용한다거나 한복의 형

태미를 웨딩드레스에 인용하는 등의 일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현대화 작업을 이루어내기에 적합한 자료로서의 고전머리는 풍부하게

전해오고 있는 편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전머리를 인용한 현대

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전머리의 실상을 파

악하고 주제가 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며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가

지고 접근하여 현대화 작업과 연결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고전의 현대화 작업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전승되고 있

는 고전이 무엇이냐 하는 점일 것이다.이에 대한 부분이 빈약하면 현대

화 작업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전머리는 유구

한 역사를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통이 전해지고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이는 현대화 작업을 위한 기본 소재가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발전시켜 현대적인 헤어 작업과 연계시킴으로서 새로운 시도의 결

과가 이루어진다면 미용 산업의 바탕은 한결 풍부해질 것이다.더구나

우리나라의 현대미용 산업은 그 출발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

되어 자체 전통의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지 못했다는 취약점이 있다.이러

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고전머리를 인용한 현대화 작업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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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전머리를 인용한 현대화 작업의 연구는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고전미

와 현대미가 조화된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그중에서도

기본과 응용이 복합된 기술로서 미학적으로도 난이도가 높은 조형예술인

업스타일과 조상의 얼이 담겨 있고,고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헤어스타

일인 고전머리와 결부시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

의가 있다 할 것이다.1)

머리 형태에 있어서 고전미와 현대미라는 것은 사실 무관한 것처럼 여

겨져 왔다.고전머리와 현대 헤어스타일은 별개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

이다.그러나 인간에게는 머리모양을 세련되고 아름답게 하려는 기본적

인 욕망이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식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적 감각의 추구라는 의미에서 볼 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고전미는

현대에서도 높이 평가될 수 있으며 때로는 그 방면에서 새로운 모티브를

발견하게 된다.고전미와 현대미는 별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

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같은 위치에서 존재해온 것

이다.

고전머리는 전통의 산물이다.전통은 사회적 유산으로서 문화 창조에서

방향과 내용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한다.2)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다듬

어진 얼굴인 고전머리에서도 이런 점은 농후하게 내포되어 있다.그것에

는 단순한 것 같지만 형태미가 있고,드라마와 전설이 있다.고전미는 바

로 이런 상태에서 보여지는 기품 있는 감각을 말하는 것이다.그 감각적

인 인상은 공통분모와 같은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그것은 숱한 경험과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품격을 갖춘 아

름다움이다.

1) 손복심(2007), 「우리나라 업스타일의 변천 과정과 재현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2) 이경자(1982), 「우리 의생활의 전통양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총서 82-6,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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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현대미는 어제 오늘 보여 지는 아름다움이다.유행의 아름다움

이기도 하고,선택된 아름다움이기도 하다.즉흥적이기도 하고,의도된

것이기도 하다.

머리모양의 시술에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

들다.고전머리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고,현대 헤어스타일은 역동적이

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면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면 이상적인 면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는 고전미와 현대미의 조화를 시도해

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 3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우선 문헌 자료에서 모델을 선정하여 재현 작품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입체감을 형성해 놓고,그것을 다시 이차 작업을 통해 현대적

인 작품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과정을 다룬 것이다.

모델 선정은 광범위하고 애매하다.고전머리를 포함하고 있는 전반적인

자료인 기록화,풍속화,민화,불화 등의 시각적인 자료와 왕조실록,궁중

의궤,문집 류 등 기록물을 포함한 문헌 속에서의 선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국한시킨 이러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재현과 현대

작업을 시도하기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시도하

기에 적합한 대상’이란 다루려고 하는 자료로서 시기별,신분별 구분이

되면서 외곽선이 최대한 살아 있어야 하며 역사 배경이 명확한 자료를

말한다.이러한 자료의 선정이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따라서 가능한

한 주제별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 그중에서 최종 5

작품을 선정해 모델로 정했다.

이러한 진행은 우선 선행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실제 시

술로 이루어지는 재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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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전머리 분야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도 기

준을 제시해 혼동을 배제하고자 했다.

특히 중요한 점으로 선정한 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론

적 배경에 치중했다.이러한 점은 고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

다.이러한 뒷받침을 위해 조선시대 고전머리의 실상을 알기 위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선행연구로는 도서관 작업을 통해 복

식사 연구서를 비롯해 역사,풍속,민속 관련 참고서와 고전머리 관련 논

문,학술지 등이 인용되었다.

논리 전개에 있어서 대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림 자료를 제시했으며

때로는 중국의 예도 인용하였다.고전머리는 중국과의 교류와 영향 속에

서 변천해왔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은 모두 연구의 목적을 위한 주제를

뒷받침하고 그 한계를 더욱 탄탄하게 제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것

이다.

다음으로는 5모델에 대한 출전과 시대,신분,선정 이유,그리고 주안점

을 각기 제시해 본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였다.이러한 절차는 재현의 바로 전 단계이므로 어떤

방법을 거쳐 재현작품을 완성할 것인지,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문제점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등을 명시하고자 했다.

현대적 작업 역시 재현작업 이후의 작업이 될 것이므로 그 방법을 제시

했다.

이후 재현작품은 보여져야 하므로 촬영을 통해 전,후,측면을 싣고 설

명을 넣고자 했다.최종 단계인 현대적 작업 역시 이어서 5모델별로 전,

후,측면을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고전머리를 인용한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사실 작은 규모를 모델로 해

서 시도된 것이다.따라서 그에 따른 한계점과 제안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은 결론 부분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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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조선시대의 시대적 배경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조선시대 전반에 있어서

고전머리와 관련한 시대구분이다.이때 여성의 머리 형태는 복식과 함께

이른바 이중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3)이중구조란 중국대륙에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역사적 현상으로 상류층의

중국문화 취향에 따른 머리모양과 일반 서민층의 신분에 따른 머리모양

이 다른 채 유지되어 온 현상을 말한다.4)

이는 생활,풍속,사상,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머리모양의

전통성을 이해해야 할 때 우선 알아야 할 부분이다.그렇다고 이런 현상

을 절대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된다.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습적인 것이지 완전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우리 민족에

겐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적 관습인 이른바 국속(國俗)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중구조와 함께 공존의 형태로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5)

이런 관점을 이해하게 될 때 조선시대의 머리모양 변천에 따른 시대구분

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구분은 대체로 역사의 진행에 따른 시간적인 구분이 적용되어 왔으

나 본 연구에서는 머리모양 변천에 따른 시기로 구분하였다.재현과 현

대 작업이 모두 조선시대 머리 형태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머리형태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시대적 환경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좀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재현작업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전 단계의 의미로 다루고자 한다.그에 따라 구분한 시기는 다섯 단

3) 유희경(1980),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233.

4) 김동욱(1963), 「우리 복식의 기본구조」, 문경 제14호, 서울 : 중앙대학교 문리과대학, p.14.

5) 이경자(1983), 『한국복식사론』, 서울 : 일지사,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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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써 조선초기와 임진왜란 이전,그리고 가체금지령 이전과 이후,조선

말기이다.

1.조선 초기

이 시기는 여말선초(麗末鮮初)를 포함한 시기로 『경국대전』이 완성된

성종 때까지를 말한다.조선이 개국한 1392년부터 성종 말기인 1494년까

지 약100년간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때의 고전머리는 고려시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왕과 왕비의 머리는

신흥국 명에서 온 것을 사용했지만 일반 서민층의 머리는 원의 지배를

받을 때 영향을 받은 변발이 풍습이 정착되어 있었다.6)

  

<그림 1> 여말선초 여인(이영개- 

          조선고서화총람)

<그림 2> 여말선초 여인(성보문화재

          연구원-한국의 사찰벽화)

<그림 1>과 <그림 2>는 고려시대 부터의 관습이 그대로 이어져 온 현

상을 보여주는 변발 형태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머리에 지

대한 영향을 미쳤다.이는 북방민족의 특징으로써 우리의 국속으로 정착

6) 이숙경(2009), 「여말선초 여성의 고전머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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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것이 같은 북방민족인 몽골의 풍속과 어우러져 더욱 세련되게

정착된 것이다.

이를 포함한 여말선초 시기의 머리모양에 대한 배경은 세조실록에 있는

다음의 기록에서 단적으로 보여 진다.

환관 전균에게 명하여 고기와 생선,포,젓갈을 가지고 가서 윤봉 등에게

주고 묻기를

“지금 하사한 왕비의 관은 좁고 작으며 또 비녀가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니 윤봉 등이 말하기를

“머리를 빗은 뒤에 이마의 뒤를 따라 좌우로 머리를 갈라 서로 위로 붙

잡아 매어 아계(丫髻)를 만든 후에 관을 그 위에 쓰고 비녀로 꽂습니다.”

하였다.명부들이 입는 옷 가운데 보전(寶鈿)같은 것이 있는데 이는 어

디에 쓰는 것이냐 하자 윤봉 등이 대답하기를 그 이름은 금보(禁步)라고

하는데 두 어깨에서 앞으로 드리워서 그 보행을 절제케 하고 함부로 걷

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그와 함께 말하기를 수식의 제도는 중국에

입조(入朝)하였다가 돌아온 여종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물으면 알 수 있

을 것이라 하였다.7)

이 기사는 명으로부터 사여관복(賜與冠服)이 이루어져 조선 궁중에 전

해진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아직 그 사용 방법을 몰라 관복을 가지고 온

명의 환관 윤봉에게 물어보는 장면이다.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윤봉이 덧

붙여 말하는 대목으로 중국에 가서 수식의 제도를 배워 가지고 온 여종

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장면이다.즉 조선은 이미 개국한지 60년

이 넘었는데도 아직 중국의 머리모양에 익숙치 않아 여종들로 하여금 가

서 배워오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로부터 10년쯤 후인

다음의 기록 역시 여말선초의 상황을 말해준다.

7) 세조실록(1456), 2년 5월 12일, www.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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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목사 김수가 상서(上書)하기를 “(전략)국조(國朝)의 제작(制作)은

중국의 제도를 고루 받았는데 유독 부녀의 머리 장식과 복색은 오히려

옛 습관을 따르고 있습니다.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집찬비자(執饌婢子)

로 입조(入朝)하였다 돌아온 자가 아직 있고,그 의복은 모두 상의원(尙

衣院)에 있으니 신은 원컨대 앞으로 오는 집찬비(執饌婢)와 통사(通事)는

의녀(醫女)와 기녀를 가려 정하여 우선 수식과 복식을 교습하되 나누어

가르치게 하소서.8)

기사에서 집찬비자는 궁중에서 음식과 반찬을 만들던 일을 맡아 보던

계집종을 말하고,통사는 통역관을 말한다.집찬비가 중국에 갔다오면서

명 궁중의 옷을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는 이들보다 의녀와 기녀로 하여금

머리꾸미기와 옷 다루는 법을 익히게 하자는 것이다.왕은 이에 대해 상

서를 해당 부서에 내려 의논하도록 했다.이에 해당 부서인 예조(禮曹)에

서 올린 상서는 이러하다.

김수는 부녀의 수식과 복색을 중국과 같이 하려고 하나 그러나 본조(本

朝)의 풍속은 다 중국의 제도를 따를 수 없으니 청컨대 듣지 마소서.하

니 그대로 따랐다.9)

우리나라에도 국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를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일은 다름 아닌 여성의 옷과 머리모양이 궁중의 논제로 등장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선 여인의 옷과 머리

모양은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의 기시로 알 수 있다.

반송사(伴送使)허종이 와서 복명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동행하며 가는 도중에서 말을 할 적이면 반드시 어진 임

8) 세조실록(1465), 11년 7월 4일, www.sillok.history.go.kr

9) 세조실록(1465), 11년 7월 12일, www.sillok.history.go.kr



- 9 -

금이라고 일컬어 칭찬하기를 그치지 아니 하였는데 강을 건너 요동에 들

어감에 미쳐 영접하는 장막에서 도지휘(都指揮)에게 말하기를 ‘국왕께서

현명하고 조정에 있는 신료들이 모두 예의를 지키며 삼가는 것이 중국과

다름없었는데 다만 여인들의 의복과 수식이 중국과 사뭇 달랐다.’고 했

습니다.10)

중국 사신을 국경인 압록강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온 허종이 보고하는 내

용이다.이 기사에서 말하는 여인들이란 궁중의 명부들이나 일반 서민층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상류층 여인들은 이미 중국의 제도를

따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또 중국 사신이 별로 좋지 않게 평한 머

리는 중국의 머리가 아닌 북방민족의 머리 즉 <그림 1>이나 <그림 2>

의 형식에서 보여 지는 변발형의 머리형을 말하는 것이다.

여말선초는 이렇게 대체로 성종시대까지는 중국의 영향을 받긴 했으나

옛 풍속이 많이 남아 있던 시기였다.국가의 기간을 이루는 기본 법률인

『경국대전』이 성종 때 완성되어 반포되었다는 것11)은 이러한 풍속적인

변화의 추이와도 무관하지 않다.즉 조선왕조가 국가 기틀을 다지고 체

제가 완성될 때까지는 여성의 머리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2.임진왜란 이전

이 시기는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대참화가 일어나고 이를 극

복한 시기인 선조 말까지의 기간,즉 성종 무렵에서 이때까지 약100년

동안의 기간이 해당된다.

성종 이후 왜란이 일어날 때까지의 상황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가체가 점

차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이 무렵의 상황을 말해주는 대표

10) 성종실록(1488),19년 4월 25일, www.sillok,history.go.kr 

11) 한우근(1973), 『한국통사』, 서울 : 을유문화사, pp.23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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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록으로는 성중호고계(城中好高髻)사방고일척(四方高一尺)12)을 들

수 있다.13)성안에서 높은 머리를 좋아하니 사방에서 머리를 한 자씩이

나 높인다는 뜻으로 이 말은 원래 한나라 때 유행했던 동요의 첫 구절14)

로 궁중의 여자들이 옷과 머리를 사치스럽게 하자 아이들이 이를 풍자해

서 부른 노래이다.

머리가 점차 높아져 사치스럽게 되었다는 것은 본머리에 다리를 점차

많이 덧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그 이전까

지 주로 본머리로 꾸몄던 것을 차츰 다른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이때 사용된 다리가 곧 가체이다.

 

<그림 3> 임진왜란 이전(이은주 외-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그림 4> 임진왜란 이전(연합뉴스-

          출토 가체)

<그림 3>과 <그림 4>는 모두 임진왜란 이전의 상황으로 가체를 이용

한 머리 형태를 짐작케 준다.이러한 형태는 명부층에서부터 시작되었으

12) 성종실록(1481), 12년 6월 21일, www.sillok.history.go.kr

    연산군일기(1503), 9년 2월 13일, www.sillok.history.go.kr

13) 이영주(2000), 「조선시대 가체 변화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92.

14) 주석보(1987), 『중국고대복식사』, 대북 : 단청도서유한공사,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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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다양한 양상을 추구하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 시기는 특히 신진 선비층의 정치 입문으로 수구세력과의 권력다툼이

일어났으며 사화(士禍)가 거듭되면서 당쟁이 파생되기도 했다.그에 따라

현실정치에 염증을 느낀 유학자들이 서재와 산림으로 숨어들어 이이,이

황 등의 명현을 배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15)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숭유억불 정책이 더욱 강화된 반면 궁중의

유력한 여인들이 불교를 도와주어 조선왕조 종교정책의 양면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숭유억불은 고려 말부터 시작된 유학의 정착을 말해

주는 것이지만 그에는 무리한 면도 없지 않아 민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

리고 있는 불교는 더욱 결속력을 지니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16)

이러한 정치,문화사적 변혁은 여성의 머리모양에 가체가 점차 많아지

기 시작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는 않다.즉 왕조의 체제가 완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신적으로 여유로워진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격식

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새로운 기풍도 일어나기 시작했다.황진이와 계생,

이옥봉 등의 여류시인이 이 무렵에 등장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임진왜란은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 것으로 체제와 사회분위기

에 대한 일대 반성의 계기를 가져왔다.정신적,물질적 피해로 인한 충격

은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것으로 그에 대한 성찰은 조선왕조 전체의 역

사를 양분하는 경계를 이룰 정도로 큰 것이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가 온 나라가 폐허로 변해

버리는 참화를 당했지만 여성의 머리모양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

다.가체를 이용한 머리 꾸미기는 왜란이 진행되는 동안 더 이상 발전되

지는 않았지만 사라지거나 다른 형상으로 변모되지는 않았다.

이는 이미 사회 통념화,국가이념화 된 유교의 영향 때문이었다.유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인격완성의 첫째 조건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서는 부

15) 유희경, 전게서, p.231.

16) 유원동(1965), 「여말선초의 불교와 여성」, 아세아 여성연구 제6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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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발부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역설했

기 때문이다.이에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의 머리모양이 다대해지는 현

상에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3.가체금지령 이전

이 시기는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부터 영조시대까지 약160년간을 말한

다.왜란이 끝나고 나서 30년쯤 지나 이번에는 북중국의 신흥세력인 청

이 침략하여 병자호란을 겪고 이어 숙종시대와 영조시대의 당쟁시대까지

여성의 머리모양은 더욱 크고 풍성해져 사회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했다.

이에 영조는 가체금지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아 결국 철회하고 말았다.

중국에서 명이 청으로 교체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이에 조선은 중화

의 높은 문화와 교섭할 수 있었던 수준 높은 문화의식을 유지하면서 문

화적으로 열등하지만 대국의 풍모를 지닌 청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

다.결국 병자호란 이후 외면적으로는 청에 굴복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우

월의식을 지니고 청의 문화와 교류하게 되었다.

조선의 여성은 이때 가체 사용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고,당쟁이 심화

되면서 옷과 머리모양이 당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남편의 당파

에 따라 옷 입는 방법을 달리 했던 예가 실제로 있었으며17)노론과 소론

의 표시에서는 머리모양이 이용되기도 했는데 그에는 가체사용이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18)이때의 가체 사용은 일단 그 이전보다 양적으

로 많다는 데에 있다.

17) 구남옥(2003), 「조선시대 당파에 따른 복식연구」, 사단법인 한국복식학회, 복식 제53권 1호.  

 p.79.

18) 주혜나(2004), 「19세기 조선시대 여자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p.30-31.



- 13 -

<그림 5> 가체금지령 이전 첩지

          (문화재관리국-문화재대관) 

<그림 6> 가체금지령 이전가체머리  

          (중앙일보사-한국의 미) 

<그림 5>는 숙종 때 예학의 명인 윤증의 부인이 했던 첩지이고,<그림

6>은 영조 무렵 그려진 송광사 불화이다.윤증가의 첩지는 현재까지 전

해오는 첩지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숙종 때 첩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첩지가 신분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

아 당쟁의 한 가운데 있던 윤증가의 족적을 느끼게 한다.이 정도의 긴

첩지라고 하면 쪽에도 아주 많은 양의 가체가 덧대어졌을 것이며 예장을

했을 때는 또 다른 가체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

다.불화 속의 여인은 머리를 과감하게 위로 올려 일단 묶어서 처리한

다음 위로 크게 올린 형태가 전형적인 고계형의 머리모양이다.2단의 둥

근 형태는 가체와 부속 도구를 사용했음을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

보편적인 가체금지령 이전의 형태를 제시한 것인데 이 무렵부터 풍속화

가 눈에 띄게 등장하고 그곳에서 보이는 여인들의 모습들은 대부분 가체

가 가미된 머리를 하고 있다.

가체금지령이 맨 처음 내려진 시기는 이때였다.영조는 근검절약을 정

책화한 임금으로 유명하지만19)그는 많은 비용이 드는 가체머리를 강제

19) 이상은(1992), 『조선왕조복식사론』, 서울 : 동방도서주식회사, pp.12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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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지시키는 명령을 내렸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철회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조정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신료들조차 잘 지키지 않았기 때

문이었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때 내려진 가체금지령은 국가가 여성의 머리

모양을 강제로 제재한 것으로 역사상 처음 있던 일이었다.당쟁이 심해

지자 임금이 탕평책을 써서 바로 잡아보려는 노력을 한 시기에 여성이

가체를 많이 사용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건은 한국의 고전머리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가체금지령은 다음 임금인 정조시대에 와서 다시 발동되어 시행되었고

그 이전 처음에 내려진 가체금지령은 여성의 머리 형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따라서 이 시기 가체금지령이 내려진 사회 분위

기와 정신적,문화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고전머리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4.가체금지령 이후

이 시기는 가체금지령이 다시 내려진 정조 12년에서부터 헌종 말기까지

약60년의 기간을 말한다.서기로는 1788년에서 1849년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정조는 어느 왕보다 학문적 취향이 강하고 소신이 있던 분으로 영조가

실패했던 가체금지령을 25년만에 다시 들고 나와 강력하게 실행에 옮김

으로써 풍속사에 유례가 없는 족적을 남겼다.이 시기는 어떤 면보다 이

점에 치중해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가체의 유행은 다양한 머리모양의 출현과 더불어 비녀,뒤꽂이,떨잠 등

장신구의 발달을 가져왔으나 비용을 많이 들여 사회 문제화 되는 부작용

을 일으켰다.20)그것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리게까지 된 데에는 사치금

지라는 명분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었다.이 시기에 유행했던 가체머리는

20) 권승규(2003), 「영·종조대의 가체금지령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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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와 신윤복으로 대표되는 풍속화가의 작품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림 7> 김홍도의 가체머리

         (중앙일보사-한국의 미) 

<그림 8> 신윤복의 가체머리

         (중앙일보사-한국의 미) 

가체금지령은 발효되자마자 금방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실록에 의하면

정조는 이따금 확인을 했으나21)뚜렷한 결과를 보이는 기사는 없으며 권

장한 쪽머리도 금방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런 현상은 가체머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권위와 위엄이 있는 요소

때문일 것이다.가체머리는 아무래도 반가녀의 경우에 더욱 문제시되었

던 것으로 그들의 신분적 위치로 볼 때 유교적인 권위를 무시할 수 없었

을 것이며 그것을 단속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머리모양을 바꿀 만큼 가

볍게 처리하지는 않았다.그만큼 국가의 단속보다 더 뿌리 깊었던 것이

유교적 윤리이념으로 기인한 권위의식이었음을 말해준다.22)

규중의 반가녀들 외에도 시중의 기생들도 가체금지령을 도외시하는 태

도를 보였다.신윤복의 풍속화는 이런 사실을 그림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가체를 풍성하게 한 기생들이 다수 그려진 그의 풍속화는 실은

21) 주혜나(2004), 「19세기 조선시대 여자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38.

22) 이선재(1997), 「조선시대 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지 제12권,숙명여자대학교,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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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이 가체금지령 이후에 그려진 것이다.23)

그러나 일반 서민층의 가체 사용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길거리에서도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쪽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정

착 시기는 금지령 이후 30년쯤 지난 순조 중순쯤이었다.이 시기의 풍속

화에 비로소 초기 정착 무렵의 쪽머리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궁중에서도 이 무렵엔 가체가 사라지고 목제가발과 첩지머리가 등장하

는 등 혁신적인 일이 이루어졌다.그러나 궁중무에 종사하는 여령들의

경우엔 트레머리가 더욱 세련되게 정착하여 가체금지령과는 전혀 별개의

세계를 보여주었다.이는 순조의 왕세자로서 안무가이기도 했던 효명세

자가 왕권의 확립을 위해 궁중무를 개발해 놓았기 때문이다.24)

이 시기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올 조짐을 보이고 있을 무렵이기도 하다.

임진,병자 양란을 거치면서 실사구시(實事求是)가 대두되기 시작하여 유

학자의 일부에서 실학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도 했다.그런가 하면 강

직했던 군주의 시대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순조 때부터 외척의 발호

가 심해지자 민란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서구 열강의 입김이 조선에까지

닿아오고 있었다.이와 함께 신분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민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시민의식이 싹트기도 했다.

5.조선말기

이 시기는 철종시대부터 순종 4년 때까지,서기 1850년에서 1910년 때

까지 약60년의 기간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외척정치가 오랫동안 지속되

던 조선사회는 결국 자체 방비를 하지 못하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허덕

이다가 아웃인 일본에게 나라를 식민지로 내주는 치욕의 종말을 맞게 된다.

풍속화는 이 시기에 오면 쇠퇴기를 맞이해서 볼만한 것이 많이 나타나

지 않으며25)말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산(箕山)김준근(金俊根)의 그림

23) 박춘순(2004), 「가체를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장식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5.

24) 김말복(2005), 『 2005년 11월 문화인물 효명세자』, 서울 : 문화관광부,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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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남아 있다.특히 서민상을 다양하게 반영한 것으로 유명한 기산의

풍속화에는 고전머리와 연관된 시대상이 묘사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림 9> 조선말기 (기산 풍속도-

          김양선 수집본) 

<그림 10> 조선말기 (기산 풍속도-

           스왈른 수집본) 

기산 김준근의 그림은 이전의 풍속화에 비하면 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민속 구석구석을 다양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비할 데

가 없다.특히 고전머리 관련으로는 기산의 작품만 가지고서도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이 시기는 고전머리의 시대구분에서 기산 김

준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림 9>와 <그림 10>은 가장 많이 보이는 서민여성의 얹은머리와 이

를 시술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이 머리형은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보

이는 것으로 이 그림으로 인해 그 시술 방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말

하자면 얹은머리는 역사 전반에 걸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또한 기산의 그림 중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것

은 기생이다.

25) 정병모(1992), 「조선시대 후반기 풍속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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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조선말기 기생(기산 

           풍속도-스왈른 수집본) 

<그림 12> 조선말기 기생(기산 

           풍속도-스왈른 수집본)

<그림 11>은 큰 쪽을 시술하는 장면이고,<그림 12>는 트레머리를 하

고 있는 기생이다.기산의 그림에는 <그림 12>와 같은 머리를 한 기생

이 극히 드물다.거의 대부분이 <그림 11>과 같은 낮고,언뜻 보면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쪽머리를 하고 있다.

이는 가체금지령으로 인해 쪽머리가 정착되었을 때 기생들의 머리모양

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곧 일반 부녀자들

과 같은 모양의 쪽머리를 한 것이 그것이다.26)이는 의식의 변화를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치 신분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던 트레머리를 벗어던지고 여염의 여인

네들처럼 보이는 쪽머리를 하고 다닌 것이다.<그림 11>이 바로 그 쪽

머리이며 이런 형식은 기산 풍속도 속의 기생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형

태이다.그러나 기존이 머리모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그 사

실을 말해주는 것이 <그림 12>이다.길거리에서도 트레머리를 하고 다

니는데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문 경우였다.

26) 이화형 외(2004), 『한국 근대여성의 일상문화』, 제3권 복식, 서울 : 국학자료원, pp.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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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의식의 변화와 함께 머리의 형태도

달라졌다는 점이다.그리고 그런 면을 보여준 계층은 기생들이었다.특히

관기가 아닌 시중 기생들의 모습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이는

기생들의 자유분방한 의식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때에도 그들

은 유행을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체금지령은 그런 의미

에서 여성의 머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고전머리와 연관된 시대배경을 살펴보았고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고전머리 변천에 따른 시대배경

번호    구분     시 기               내       용

 1  조선 초기

 개국-성종

 (1392-1494)   

 약100년간

여말선초는 고려시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국대전의 완성과 함께 국가기틀 다

져지고 체제 완성되다. 여성의 머리 경향은 

보수적.

 2
 임진왜란

 이전

 성종-선조말

 (1494-1600)

 약100년간

신진 선비 층의 정치개입으로 사화 여러 차

례 일어나다. 숭유억불 강화. 궁중 여인들중

엔 불교옹호층도 있다. 사상적으로 문화적

으로 성숙기. 가체사용 점차 늘어나다. 실록

에 우려의 소리가 등장할 정도.

 3
 가체금지령

 이전

 선조말-영조

 (1600-1760)

 약160년간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기존질서에 대한 

반성의 계기. 풍속화 등장. 실학 대두. 가체

로 인한 사치, 사회문제화 되다. 영조의 가

체금지령 있었으나 실패. 

 4
 가체금지령 

 이후

 정조12-헌종말

 (1788-1849)

 약60년간

실학 확대. 서양문물 들어오기 시작. 외척정

치로 국정이 문란해지고 시민의식 싹트다. 

정조에 의해 25년만에 가체금지령 다시 내

려졌지만 순조시대에 가서야 쪽머리 시행 

적용되다.

 5  조선말기

 철종-순종4년

 (1850-1910)

 약60년간

외척정치 극복하지 못하고 자체 방비 실패

하다. 결국 일본의 식민지되다. 여성의 머리

모양이 시대반영. 그중 기생들의 머리는 가

장 두드러진다. 이 무렵 사회상을 가장 잘 

반영한 풍속화가는 기산 김준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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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재현 시 유의점과 재현 기준

재현에는 반드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기준 제시가 필요한 이유는 아

무리 정밀하게 모델을 선정해 놓았다 해도 현재 전통의 제작 기법이 단

절된 상태인데다 재료 역시 진모를 비롯해 장신구도 이미테이션을 사용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또한 마네킹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하므로 질

감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27)따라서 재현은 어디까지나 이미지의

재현이지 전통의 실제 모습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출발하는 재현이므로 실제 시술 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적용되어져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이는 단지 시술 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증의 차원에서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다.그런 의미

에서 제1절의 내용도 당연히 참고가 되어야 한다.기준의 대상으로 삼은

건 변발 사용,가체 사용,장신구 사용 그리고 설명에 필요한 용어 사용

이다.

1.변발 사용

고전머리 재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변발이다.그러나

변발은 상류층 여성의 머리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상류층 여

성들은 중국의 영향에 민감해서 그쪽 여성의 머리모양을 모방해 시술했

다.그런데 중국이 한족국가인 명이었을 때는 변발이 아닌 가체를 주로

사용했는데 북방민족국가인 청이었을 때는 변발이 많이 사용되었다.따

라서 이 부분에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재현에 임해야 한다.우선 조선

시대에서 사용된 변발의 예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27) 정정화(2007), 「조선시대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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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수 뒷부분(김영숙-

          조선조 후기 궁중복식) 

<그림 14> 궁녀 어여머리(손미경-

           한국여인의 髮자취)

<그림 15> 풍속화(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그림 16> 풍속화(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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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풍속화(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그림 18> 개화기 사진(김원모 외-

          사진으로 본 백년전의 한국)

<그림 13>은 특수한 경우로 인조 이후의 대수에 사용된 것이다.<그림

14>는 상류층 여성들의 형식인 어여머리 양식에 사용된 변발이다.

<그림 15>는 처녀들의 전형적인 댕기머리에 사용된 변발이며 <그림

16>은 얹은머리나 쪽머리를 하기 위해 변발을 만드는 장면이다.<그림

17>은 기생들의 전유물이었던 트레머리용 변발이며 <그림 18>은 개화

기까지 남아 있던 전형적인 얹은머리에 사용된 변발이다.

위의 그림들을 보면 조선시대에 사용된 변발이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이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변발로 해야 하는 머리 양식이 따로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변발은 그 발생의 원인을 찾아보면 풍토에 따른 민족

의 생활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즉 유목민은 변발형이고,농경민은

가체형이다.28)북방 초원의 유목민이었던 우리 민족은 변발형이고,양자

강과 황하 사이의 비옥한 농토에서 국가가 발전했던 한족국가인 명은 농

경민으로 가체형이다.이러한 구분은 완벽한 것은 아니나 역사적인 맥락

을 보면 그 정의는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

28) 조민희(2004), 「조선시대와 중국 청대 여성의 수발양식」,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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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명에서는 변발형의 북방민족을 늘 오랑캐라 하여 멸시해 왔다.29)

한족은 변발을 천박하게 여기고 자기들의 고유문화인 가체형 머리모양을

우월하게 생각해온 것이다.따라서 변발형 종족인 만주족이 가체형 종족

인 한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청을 세운 다음 변발을 강요했을 때

명은 머리를 자를망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면서 맹렬히 저항했다.30)

그렇다면 후대에 와서 중국에는 변발이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영화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중국에서 변발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머리형이다.그

이유는 한족이 결국 만주족의 강요에 굴복당하고 머리모양을 바꾸었기

때문이다.31)

고전머리 재현에 있어서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알고 변발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즉 조선에서 흠모했던 중국은 바로 한족국가였던 명이

었으며 그 기본형은 가체형 머리였다.따라서 재현하려는 대상이 명부층

이라면 변발 사용을 위해서는 정치적,신분적 배경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에 참고로 삼기 위해 변발을 싫어했던 명의 여인들이 보편적

으로 했던 머리형을 실루엣으로 제시해보기로 한다.

29) 김삼수(1975),「변발고」, 동양학 제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pp.523-526.

30) 전명희(1979),「순치 초기의 반청운동 연구-치발령과 한족의 저항운동을 중심으로」, 숙대사론

                   제10집, 숙명여자대학교, pp.84-88. 

31) 이시바시 다카오, 홍성구 역(2009), 『대청제국 1616-1799:백만의 만주국은 어떻게 1억의 

                  한족을 지배하였을까?』, 서울 : 휴머니스트,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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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명나라 여인들의 머리모양(주석보-중국 고대 복식사)

<그림 19>를 참고해보면 변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이 머리들은 조

선의 사대부 여인들이 복식과 함께32)흠모했던 머리형이라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따라서 재현에서 변발의 사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변발은 왕비에서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사용했다.

2)어여머리나 트레머리,댕기머리,얹은머리 등 양식화된 머리형에는

변발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

3)재현 대상이 명부층일 경우 변발을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유교적인 색채가 짙은 대상에는 가능한 한 변발을 사용하지 않는다.

5)중국적인 요소가 강할 때는 중국의 지배국이 어떤 종족인지 살펴

서 변발 사용을 결정한다.

32) 김영희(1977), 「중국 영향을 통해 본 한국 복식고-이중구조를 중심으로」, 동아논총 제13집, 

동아대학교, 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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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체 사용

조선에는 가체금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가체를 사용해야 한다.재현 대상이 순조

때 역관의 부인인데 가체머리를 크게 했다든가 중종 때 정경부인이 목제

거두미를 하면 안 된다.

대체로 영조 이전에는 눈에 띄게 크게 하면 안 되고 정조시대까지는 거

대한 가체머리를 해야 한다.특히 가체신금사목에 나와 있으면서 가체와

관계없는 사양머리,낭자쌍계,가리마 등의 형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야 한다.거두미,어유미의 구분도 분명하게 해야 한다.

가체는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등장하며33)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에서는

크게 성행했다.34)이는 수,당을 거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한족의 가체

형식을 말하는 것이며35)조선시대에는 그것이 명의 궁중 수식에 해당되

는 것이다.36)명의 궁중 수식은 명부의 수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표

적인 특징을 보이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김정진(200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여자두식 연구」, 서라벌대학 논문집 제19집,

                   pp.120-121

34) 이영미(2001), 「고려시대 수발양식의 문헌적 고찰」, 충청대학 논문 제20집, 인문사회, 예체능

                   편, pp.245-247.

35) 김용문(1991), 「중국의 수발양식에 관한 연구-수·당을 중심으로」, 생활문화연구 제5집, 성신

                   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pp.21-22.

36) 홍경옥(2006), 「우리나라 여성의 전통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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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명 미인도(등명 외-백미도설) <그림 21> 명 미인도(등명 외-백미도설) 

인조 이후에는 청이 들어섰으므로 이때부터는 청의 가체머리가 인용되

었다.그러나 조선에는 병자호란 이후 배청의식이 있었으므로 내면적으

로 명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소현세자가 인질에서 돌아오자

청에서 시중을 들었다가 따라온 굴씨 여인이 조선 사대부 여인들에게 가

르쳐 유행시켰다는 굴계37)라는 머리모양도 바로 명나라 명부들의 머리모

양이다.그러나 청의 명부들이 해왔던 가체머리의 형식도 아울러 살펴보

아야 조선의 여인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중국의 가체머리가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37) 손미경(2004), 『한국 여인의 髮자취』, 서울 : 이환,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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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청 미인도(상해인민출판사

          -중국미술전집) 

<그림 23> 청 미인도(상해인민출판사

          -중국미술전집) 

<그림 22>와 <그림 23>은 모두 청이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것이다.청의 가체는 마치 조선의 트레머리처럼 변발이

인용되었다.이는 민족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의 사대부가 여인들은 이에 대해 두 가지 양상의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이런 변발형 가체를 외면하고 가체형 머리모양을 선호한 것이 그

것이다.이는 청에 대한 배척감,명에 대한 우호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조선의 사대부가 여인들은 점차 변발형의 가체머

리쪽으로 기울었다.중요한 것은 이것이 청의 머리를 따르려는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체 사용의 보편성으로 인한 것이었다.얹은머리는 그 대

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이 역시 민족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다.이런

점에 유의해서 재현에서의 가체 사용에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1)재현 대상이 임진왜란 이전 명부층일 경우 가체의 양이 눈에 띄게

많아서는 안 된다.

2)재현 대상이 영·정조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의 명부층일 경우 가체의

양은 월등히 많아야 한다.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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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양머리,낭자쌍계 등은 가체 사용과 무관하게 시술한다.

4)첩지머리는 가체금지령 이후에 보편화되어야 한다.

5)기생들의 가체 사용은 금지령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말기로 가면

궁중의 여령 이외엔 거의 보이지 않는다.

3.수식 사용

여기서 말하는 수식이란 머리치장에 사용하는 비녀,첩지,꽂이,떨잠,

댕기 등이 해당된다.특히 비녀의 사용은 잠두의 장식에 따라 신분의 차

이가 있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첩지 역시 도금해 장식한 형상에 따라

신분의 차이가 있다.잠두의 장식에서 비빈 이외의 신분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용과 봉의 형상이 있다.

<그림 24> 용잠두(국립민속박물관-

          조선양반 생활의 멋, 미)

<그림 25> 용장식 꽂이(고대박물관-

           복식류 명품도록) 

금은 소량만이 생산되었으므로 궁에서도 은에 도금을 해서 사용했다.

비빈은 비녀 이외에도 꽂이,첩지에 용과 봉을 사용했다.특히 꽂이의 장

식은 가체가 많이 사용되면서 더욱 세련되어져 공예품의 경지에 도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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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다.명부들이 애용했던 떨잠과 뒤꽂이는 가체금지령 이후 화관과

족두리가 권장되면서 더욱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졌다.

<그림 26> 봉잠두(도설, 한국의 민속

          -온양민속박물관) 

<그림 27> 봉 꽂이(도설, 한국의 민속  

           -온양민속박물관) 

수식의 사용에 유의해야 할 점은 곧 다음과 같이 머리치장에 있어서의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

1)민간의 혼례식엔 특별히 용비녀,봉꽂이 등을 허용했다.

2)상류층 여인들은 대개 산호비녀,비취비녀,매죽비녀,석류비녀,옥

비녀,등을 사용했다.

3)귀금속으로 된 것은 대개 춘추동용이고,옥,마노 등은 여름에 꽂았다.

4)첩지는 신분 표시였으므로 정경부인은 도금개구리첩지,정부인 머

리와 꼬리 부분만 도금한 개구리첩지,숙부인은 은개구리첩지를 사

용했다.상궁 역시 은개구리첩지를 사용했다.

5)서민들은 두석비녀,백동비녀,목비녀 등을 사용했으며 혼인한 새

댁은 빨간 댕기와 함께 쪽을 찌고 이후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있

고 부부가 해로하면 계속 빨간댕기를 맸다.

6)반가의 결혼이나 회갑연에는 도투락댕기가 사용되었다.왕실에서는

도투락댕기를 사용하지 않았다.38)

38) 석주선(1992), 『한국복식사』, 서울 : 보진재,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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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용어 사용

고전머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따금 설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같은

용어인데 전달하는 측과 받아들이는 측이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다.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현 설명에 있어서 미리 전

제로서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가장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얹은머리라는 용어이다.이 용어는 우

리나라 최초의 복식사 저서인 『조선복식고』39)에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고 명명한 6개의 명칭 중 하나이다.6개의 명칭은 얹은머리,쪽찐머리,

푼기명머리,묶은중발머리,쌍상투,상투로 이 중 상투를 제외하면 모두

여성의 머리모양이다.

얹은머리의 모양은 집안의 무용총 벽화에 있는 상을 든 여인의 머리모

양을 지칭한 것으로 ‘머리털을 뒤통수로부터 머리의 앞쪽으로 감아돌려

끝을 앞머리 중앙에 감아 꽂은 것’이다.40)이는 복식학자 이경자가 조선

시대 얹은머리를 보고 설명해 놓은 바로 그 머리모양과 똑같다.41)고전

머리 중에서 쪽머리와 댕기머리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 된 머리모양이다.

따라서 이 명칭은 당연히 고유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없던 이름을

최초 저서에서 명명했기 때문이다.현재 통용되고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의 명칭,이를테면 쌍영총,삼실총,강서대총,감신총,천왕지신총 등도

1912년부터 일본의 건축학자 세키노 타다시가 처음 발굴하여 세상에 알

리면서 그가 지은 명칭대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42)

그럼에도 복식사나 고전머리 관련 논저에서는 이 명칭이 원래 명명된

뜻대로 사용되지 않고 위로 올려서 시술된 모든 형태의 머리를 가리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영숙의 『한국 복식사 문화사전』43)에도 이

39) 이여성(1947), 『조선복식고』, 서울 : 백양사

40) 이여성(1998), 『조선복식고』, 서울 : 범우사, p.178.

41) 이경자(1982), 「우리 의생활의 전통양식」, 연구논총 82-6, 정신문화연구원, p.200.

42) 이향숙(2009), 「고구려 고분벽화 내 여인들의 머리모양 재현을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한성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14

43) 김영숙(1998), 『한국 복식사 문화사전』, 서울 : 도설출판 미술문화, p.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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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는 이여성이 명명한 그 명칭의 뜻 그대로 풀이되어 있는데 후학들은

이에 따르지 않고 가체머리,트레머리,어여머리 등 올려서 시술된 머리

형을 통칭해서 얹은머리라 하고 있다.이에 전달자와 수용자가 의사소통

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고전머리 관련 용어는 비단 이 용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전반

적으로 재고의 여지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많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본 연구자가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의 의

미를 미리 밝혀 놓을 필요가 있어 이를 표로 대신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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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본연구에서 사용된 고전머리 용어

번호   명 칭                  의          미

 1  얹은머리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조선말 사진자료에까지 등장하는 서

민여성의 머리모양. 뒷머리에서 양갈래로 엇갈리게 해 이

마 위에 고를 만들어 고정시킨 형태.

 2  둘레머리
 얹은머리에서 파생된 용어로 얹은머리와는 달리 한 가닥

으로 만들어 두르듯이 시술한 머리형태. 후기의 형태이다.

 3  쪽머리

 가장 역사가 오래 된 머리형으로 여러 모양의 기본형을 

제공한다. 가체금지령은 가체를 금지시키는 대신 이 머리

를 권장한 것이다. 이후 여염의 대표적 머리형이 되었다.

 4  댕기머리  미혼녀 머리모양. 끝을 붉은 갑사로 된 댕기로 마무리.

 5  땋은머리  댕기머리와 같으나 양쪽 귀밑에서부터 땋아 내린다.

 6  사양머리

 처녀의 머리모양. 양갈래로 머리를 땋고 아래로부터 서너 

겹으로 접어올려 뒷머리에 비녀로 고정시킨 후 그 사이에 

붉은 댕기를 늘어뜨린 머리형. 궁중의 나인들 머리와 유사

하며 새앙머리라는 명칭도 유사하다.

 7  쌍계

 소녀의 머리모양. 양쪽 이마 위에 똑같은 형태로 솟구친 

형태. 역사가 대단히 오래 되었으며 당나라 고분에서도 많

이 출토되었다.

 8  낭자쌍계
 미혼녀의 머리형으로 양쪽 귀 아래로 똑같은 형태의 쪽 

모양을 내려 놓듯이 시술한 모양.

 9  첩지머리
 쪽을 크게 하고 신분표시용 첩지를 쪽에 연결하여 고정시

켜 놓은 상류계급 머리모양.

 10  가체머리
 가체를 덧대 높게 하거나 풍성하게 한 머리모양. 주로 상

류층이 했으나 영·정조시대에는 서민층도 시술했다.

 11  트레머리
 기생들의 전형적인 머리모양. 실타래처럼 가체를 굵게 해

서 머리 위에 두르듯이 얹어 놓은 머리형.

 12  대수

 궁중 대례 때 당사자 여인이 착용하던 큰 관. 원래는 중

국에서 사여한 주취칠적관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국속인 

이 형식으로 바뀌었다.

 13  거두미

 대례 때 대수와 함께 수식이라 불린 관. 말기로 가면서 

명부들의 보편적인 관이 되었다. 정조 3년 이후부터는 명

부들도 진모로 하지 않고 목재로 바꾸었다. 궁중 의례에는 

진모를 사용하였다.

 14  어유미

 어여머리가 의례에 사용되면서 불린 명칭. 명부의 평상복

에 맞추어 사용했던 머리모양으로 어염족두리를 이마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씌워 사용한다.

 15  밑머리
 가체신금사목에서 한글로 표기해 놓은 특별한 명칭으로 

본머리로 시술한 머리 형태를 말한다.

·16  딴머리

 가체신금사목에서 한글로 표기해 놓은 특별한 명칭으로 

가체머리의 별칭이다. 단 이때에는 가체의 양이 눈에 띄게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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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현에 들어가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과 재현의 기준이 되어야 하

는 점을 살펴보았고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재현 시 유의점과 재현 기준

번호   구 분                  내        용

 1  변발 사용

 어여머리, 트레머리, 댕기머리, 얹은머리 등 양식화된 머리

형 이외에 변발을 사용할 때는 신분, 정치배경, 유학관련, 중

국과의 관련 등에 유의해야 한다. 명부층은 변발을 많이 사

용해서는 안 된다. 유교적 색채가 짙으면 변발 사용을 자제

한다.

 2  가체 사용

 임진왜란 이전에는 가체의 양이 눈에 띄게 많아서는 안 된

다. 영·정조시대의 명부층은 다대. 첩지머리는 영조 이전부터 

사용되다가 금지령 이후 보편화되다. 관기들은 트레머리일 

때 시중 기생들은 말기에 쪽머리로 변신. 

 3  수식 사용

 용, 봉 장식은 비빈 이외엔 금물. 민간의 혼례에는 특별히 

허용. 귀금속류 비녀는 춘추동용, 옥, 마노 등은 여름용. 정

경부인, 정부인은 도금개구리첩지. 숙부인은 은개구리첩지. 

상궁도 은개구리첩지. 왕실에서는 도투락댕기 사용하지 않는

다.

 4  용어 사용

 얹은머리는 최초 복식사 저서 조선복식고에서 명명된 것이

므로 고정화시켜 사용해야 한다. 거두미는 대수와 함께 대례 

때 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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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재현 작품 선정 대상 및 방법 연구

제 1절 선정대상

재현을 위한 모델로는 5작품을 선정했다.이 작품들은 시대,신분,역사

배경 등이 유사한 권역에 있는 자료 중 재현에 적합한 대상으로 선정되

었다.조선 초기 내명부와 외명부,조선중기 외명부,조선후기 내명부,그

리고 조선 중기 미혼녀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그것이다.

1.내명부(초기)

·출처 :박은경(2008),『조선전기 불화연구』,서울 :시공사.

·시대 :조선시대 초기

·신분 :상류층(비와 빈을 비롯 왕가의 여인들)

·선정 이유 :외곽선이 비교적 잘 살아 있는 편이다.시대배경,신분,

작품의 내용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다.

·주안점 :작품은 왕비를 그린 것이지만 내명부 중 후궁의 머리모양에

초점을 맞추었다.참고한 자료에는 평상복일 때 비와 빈의 머리모양은

같고 다만 장식에서 차이가 달랐다.이에 한 사람인 비보다 다수인 빈을

대상으로 삼았다.

1)작품 설명

이 작품의 명칭은 안락국태자경변상도(安樂國太子經變相圖)이다.안락국

은 범마라국의 태자인데 그 왕자의 가족사가 들어있는 불경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다.비단에 채색으로 그려져 있으며 내용은 중생교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나 왕실에서 불법에 의존하기 위하여 소장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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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이 모델로 선정한 여인으로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왕비 원앙

부인의 모습이다.

<그림 28>조선초기 내명부(박은경-조선전기 불화연구) 

범마라국에 있는 임정사에는 광유성인이 계시는데 어느날 승렬비구를

서천국 사라수대왕국에 보내 찻물 길어오는 시중을 들 팔궁녀를 데리고

오라 한다.이어서 사라수대왕도 초청하는데 대왕은 이때 아예 출가를

결심하고 아내 원앙부인과 함께 서천국을 향해 떠난다.

그런데 이때 원앙부인은 만삭이었으며 머나 먼 서천국으로 가던 중 그

만 발병하여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자 자신을 죽림국 자현장자에게 종으

로 팔고 가라 한다.이에 금4천근에 원앙부인을 팔고 가는데 부인은 그

곳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안락국이라 짓는다.안락국은 7세가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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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친을 찾아 탈출하다 들켜 숫돌물로 문신을 새기는 형벌을 당하면서

도 다시 탈출,부친을 만난다.그리고 이번엔 모친을 찾으러 가던 중 시

신이 되어 버려져 있는 어머니를 만나고 장례를 지내는데 하늘이 진동하

고 48용선이 내려와 극락으로 모셔간다.

1미터가 넘는 그림에는 이 이야기가 22장면으로 그려져 있다.인물들이

아주 작게 그려져 있지만 섬세하고 생동감이 있어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높다.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세조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고

궁중 비빈들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 그리도록 했다는 내용이 발원문에

있다.그림 내용은 우리나라 자생 설화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하며 광유성

인은 석가모니불,사라수대왕은 아미타불,원앙부인은 관세음보살,안락

국은 대세지보살에 비유되어 있다.또한 부모와 안락국은 곧 아미타삼존

을 이른다고 한다.세조는 한글 창제 이후 처음으로 한글로 편찬된 『석

보상절』에 이 이야기를 넣고 그림으로 그려 보관한 것이다.그러나 임

진왜란 때 약탈되어 일본으로 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고치현에 있는

청산문고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다.44)

2)작품 선정 배경

조선시대 여인들을 말해주는 그림 자료 중 초기의 명부들이 나오는 그

림은 거의 없다.45)현재 조선초기 명부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따라서 이 작품에 나오는 왕비의 모

습은 매우 귀중하면서도 설득력이 있다.더구나 1460년경인 세조 때 처

음 그렸고,그로부터 100년쯤 후인 1576년에 그림이 손상되어 다시 그렸

다는 내용이 그림 속에 있어 신빙성은 더욱 높아진다.

명부는 국가가 신분을 보장해주는 상류층 여성으로서 궁안에 상주하는

내명부와 궁 바깥에 사는 외명부로 나뉘어져 있다.이 규정은 『경국대

44) 박은경(2008), 『조선전기 불화연구』, 서울 : 시공사. p.21.

45) 곽민경(2009). 「조선시대 감로탱화 속 여인들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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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명문화46)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 내명부의 직제를 표로 작성

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내명부 직제

  품계    명 칭                  직      무

 정1품 빈  비를 보좌하고, 후궁 관리 

 종1품 귀인  비빈을 보좌.

 정2품 소의  후궁 관련 예법을 지도함.

 종2품 숙의  귀인, 소의를 보좌하고 예법을 익힘.

 정3품 소용  제사를 준비하고 손님맞이를 함.

 종3품 숙용  소용을 보좌.

 정4품 소원  궁중 내 침선 관리.

 종4품 숙원  소원을 보좌.

 정5품
상궁

상의

 중궁 시중 및 보좌.

 상궁을 보좌.

이로써 보면 비는 오로지 한 분으로 명부에 속하지 않으며 정5품 상궁

이상은 후궁으로 특별히 주어진 일이 없다.후궁들 중 가장 높은 위치는

종1품 빈이다.

주어진 일이 있어 비빈은 물론 후궁들의 시중을 드는 계층은 상궁을 비

롯 그 이하 9품직까지의 궁인이 있다.47)그러나 보통 내명부라고 할 때

에는 상궁 이상을 말한다.이들은 궁 안에 기거할 뿐만 아니라 평생 궁

에서만 살아야 한다.48)

조선시대 내명부의 모습을 담은 그림은 의외로 불화에 많다.49)조선시

대 여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은 대부분 후기에 나타난 풍속화,

민화이고 기록화가 약간 있는 것에 비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고전머리 연구에서는 조선 초기 상류층 여성의 머리모양에 대해

46) 윤국일(1990), 『경국대전연구』, 서울 : 신서원, p.179.

47) 김경란(2009),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직역부과와 그 의미」, 역사와 담론 제51집, 성균관대

                   학교, p.41.

48) 김용숙(1987), 『조선조 궁중풍속연구』, 서울 : 일지사, p.45.

49) 곽민경(2009),  전게논문,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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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굴된 것이 거의 없다.비의 관인 주취칠적관이나 의례용 관인 거두

미,어유미 등도 초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아니 칠적

관 이외에는 초기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명확하게 알려져 있

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명부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불화에 보이는 이유는 비록 숭유억불시대였으나 궁중 여

인들 중에 불교신봉자가 많이 있고,그들이 불화를 그려 절에 시주할 때

화승(畵僧)이 그림의 어느 공간에 시주자의 모습을 아주 작게 그려 넣는

게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50)

<그림 29> 내명부(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조선불화편) 
<그림 30> 내명부(강우방 외 - 감로) 

<그림 29>와 <그림 30>역시 조선시대 불화 속에 그려져 있는 것으로

명부층의 모습이다.또한 그림의 분위기로 볼 때 불교화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풍속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그려진 모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대개

아들을 기원한다거나 국태민안을 위해 시주한 것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

50) 이숙경(2009), 전게논문,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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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관여하게 된다.

재현의 대상으로 선정하려 할 때 이러한 그림들은 일단 명부층이라는

점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머리의 모양을 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선을 찾게 되었다.또 신분적인 배경이나 시대 배경

이 이보다 더 명확하다면 선정에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28>이 왕비이지만 후궁들과 머리모양이 비슷하다 했는데 이 점

을 자료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내명부(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조선불화편) 

<그림 32> 내명부(박은경-조선전기 

           불화연구)

머리를 위로 올려 중간에서 일단 처리하고 그 윗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는 형식은 중국 명부들의 시술 방법과 같다.이러한 형식은 꼭 중

국의 영향이라기보다 상류층 여성들의 머리 관습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

리라고 본다.

<그림 28>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렇게 형태적인 면에서 그리고 시

대배경의 명확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꼭 왕비라는 면보다 폭을 넓혀도 된다는 융통성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다른 신분에서도 같은 형식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타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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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그 목적을 후궁에 두어도 된다고 판단하여 선정했다.

2.외명부(초기)

·출처 :조선미(2007),초상화연구,서울 :문예출판사.

·시대 :조선시대 초기

·신분 :외명부

·선정 이유 :초상화로서 비교적 상태가 좋으며 가체머리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물도 실존인물이어서 시대배경이 명확하다.

·주안점 :가체머리 초기 단계의 모양에 치중할 것이며 전후좌우의 비례를

염두에 둔다.

1)작품 설명

이 작품은 조선시대 세종 때 농사에 필요한 역법에 통달했던 정초의 부

인 초상화이다.이 초상화는 드물게도 부부가 같이 그려져 있으며 <그림

33>은 오른쪽에 있는 부인의 모습이다.

<그림 33> 외명부(조선미-한국의 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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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는 천문학에 밝았던 이천과 함께 혼천의를 제작하기 위한 자료 수

집을 해놓는가 하면 농업 지침서『농사직설』을 간행하는데에도 큰 역할

을 했던 인물이다.또 거북의 등껍질로 치는 점술(복서)에도 능해 이를

농업에 응용하기도 했다.

하동사람으로 주로 세종 때 관직생활을 했으며 함길도 관찰사를 거쳐

형조와 이조의 참판,이어서 공조판서를 역임했다.세종의 두터운 신임하

에 농업 관련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51)

부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단지 남편의 신분이 명확하기 때문

에 초상화의 모습은 당시 외명부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아도 무방하리

라고 본다.

2)작품 선정 배경

조선초기의 외명부 역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불화 속에 남아 있는 것이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그런

상황에서 정초 부인의 초상화가 있다는 것은 귀중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외명부는 궁중 가족이지만 혼인을 하면 외부로 나가 살아야 하는 여인

계층과 벼슬에 오른 사대부의 부인들을 통칭하는 것이다.이 역시 『경

국대전』에 규정화되어 있어 조선초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우선 그 직제를 표로 정리해 본다.52)

51) 신구문화사(1992), 『한국인명대사전』, p.854.

52) 김경란(2009), 전게논문,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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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외명부 직제

    품   계      명     칭       해당 여인

        공주       왕의 적녀

        옹주       왕의 서녀

    정1품        부부인         왕비모

    종1품       봉보부인       대전유모

    정2품         군주      왕세자 적녀

    정3품         현주      왕세자 서녀

   정·종1품       정경부인      관직자의 처

   정·종2품        정부인      관직자의 처

    정3품        숙부인      당상관의 처

   정·종3품         숙인      관직자의 처

   정·종4품         영인      관직자의 처

   정·종5품         공인      관직자의 처

   정·종6품         의인      관직자의 처

   정·종7품         안인      관직자의 처

   정·종8품         단인      관직자의 처

   정·종9품         유인      관직자의 처

이 직계표에 의하면 정초 부인은 정부인 내지 정경부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조선초기 외명부로서는 적절한 인물이

된 것이다.이렇게 신분과 시대배경이 명확한 조선초기 외명부의 모습은

극히 드문 예이다.

더구나 이 그림의 머리모양은 신분에도 맞고 실록의 내용에도 맞는다.

즉 가체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할 무렵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

시기보다 약간 늦지만 불화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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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조선초기 외명부(박은경-

           조선전기 불화연구) 

<그림 35> 조선초기 외명부

          (강우방 외-감로) 

고전머리와 관련된 시대 배경에서 가체머리는 가체의 양이 점차 많아지

자 ‘성중호고계 사방고일척’이라는 옛 한나라 때의 동요를 빗대 그 사치

성을 우려하는 상소가 자주 올랐다는 점을 살펴보았다.그때의 우려되는

가체머리가 바로 이 머리모양이었으며 불화에서 그림으로만 볼 수 있던

것을 실제 인물인 정초의 부인이 초상화로 보여준 것이다.

초상화의 의미는 이렇게 큰 것이다.그러나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조선

에서 여성은 그림에 자주 등장하지 않았다.특히 유교와 관련된 그림에

는 여자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유교에서 여성은 항상 남자의 뒤에 있

어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어느 불화를 보아도 부처는 이른바

사부대중을 모두 품안에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따라서 고전머리는 불화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그 사실이 초상화와 부합되어 정초 부인의 머리모양은 선정 대상

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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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명부(후기)

·출처 :중앙일보사(1996),『한국의 미』-단원 김홍도편.

·시대 :조선시대 후기

·신분 :외명부

·선정 이유 :변발을 사용하지 않은 형태로서 외곽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사대부가의 여인 모습이다.

·주안점 :조선시대 후기 사대부가 여인의 가체머리 특성.

1)작품 설명

<그림 36>은 단원 김홍도가 37세 때인 1781년(정조 5년)에 그린 「사

녀도」이다.사녀도란 벼슬하고 있는 선비의 부인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그림 36> 조선후기 외명부

(중앙일보사-한국의 미, 단원 김홍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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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오른쪽 상단에 그린 연대와 작가 이름이 적혀 있다.「사녀도」는

중국에서 상류층 여인들의 생활상을 그린 것에서 출발하여 당나라 때 미

인도의 한 종류로 정착된 화풍으로 조선의 화가들이 그렸던 것도 당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당나라에서는 특히 주방,장훤 등이 유명했다.이

그림은 김홍도의 작품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는 것이다.

그림에는 배경이 없고,부채를 들고 서 있는 여인만이 있다.여인은 고

요하고,차분하다.얼굴에는 약간 홍조를 띠고 있으며 머리에는 잠화(簪

花)가 꽂혀 있다.

김홍도는 1745년생으로 스승인 강세황으로부터 신필(神筆)이라는 소리

를 들었으며 정조도 그림을 말할 때는 꼭 그를 말하곤 했을 정도로 귀재

의 기량을 지닌 화가였다.특히 풍속화에 있어서는 그림을 끝마치면 놀

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53)

『사녀도』를 그릴 무렵은 정조의 어진을 그렸을 때로 한창 실력을 인

정받고 있었다.군선도와 인물화는 특히 이때 그려진 것으로 기량이 무

르익은 때임을 보여준다.

이 그림 속 여인은 단원의 인물화에 비교해보면 그가 좋아하는 미인형

임을 알 수 있다.분위기가 비슷하고 이목구비에 정성을 들인 것 등이

그렇게 평가되고 있다.

2)작품 선정 배경

이 작품은 김홍도의 풍속화가 정형을 이룰 무렵의 미인도로 당대 외명

부를 그렸다는 점에서 고전머리의 재현 대상으로 좋은 자료라 판단되어

선별되었다.조선후기 외명부의 머리모양이란 자료상으로는 대단히 크고

우람했을 것으로 보인다.가체의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 방안에서 갑

자기 일어나다가 목뼈가 부러진 여인이 있을 정도54)였다니 그 정도를 짐

53) 정병모(1992), 「조선시대 후반기 풍속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05-106

54) 이덕무, 김종권 역(1993), 『청장관전서』, 서울 : 명문당, pp.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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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해볼 수 있다.「영조실록」,「정조실록」에도 다른 실록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여성의 머리모양에 대한 기사이

다.그러나 조선의 사대부가 여인들이 매우 보수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료상의 이러한 모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김홍도의 『사녀도』는 그런 점에서 매우 적절한 자

료라고 판단되었다.

그림을 그린 정조 5년은 아직 가체금지령이 내려지기 전으로 정조는 이

미 궁 안이나 저자거리에 성행하고 있는 가체 풍조에 깊은 우려를 나타

내고 있었다.그 대표적인 상황은 정조 3년의 다음 기록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내가 등극한 뒤 먼저 궁중에서부터 통렬한 금단을 가하여 옛날에 체발

로 하던 것을 포목으로 대신하게 하였는데 이는 가계(假髻)하는 법제인

것으로 궁양이기 때문에 외간에서는 쓸 수가 없다.화관 또한 품복이므

로 또한 하천들에게까지 사용할 수 없으니 이는 참으로 곤란한 일이

다.55)

등극하면서 궁중의 명부들에게 값비싼 가체를 사용하지 말고 대신 천이

나 목재로 대신해서 머리모양을 만들어 멋을 내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이

것이 궁중의 제도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개탄

의 소리이다.즉 등극했을 때인 1777년 무렵 궁중 안 여인들의 머리모양

이 대단히 크고 우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시기는 바로 『사녀

도』가 그려진 3-4년 전이다.

정조는 등극할 때부터 가체금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로부터

12년 후 금지령을 발표하고 가체 대신 쪽과 족두리를 하라고 명한 것이

다.이런 조치는 내명부들에게는 관대해서 의례가 있을 때는 금지령에

저촉받지 말고 예전대로 해도 괜찮다는 단서를 붙여 놓았다.

55) 정조실록(1779), 3년 2월 25일. www.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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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시킨 가체머리는 당시 풍속화에 잘 나타나 있어 참고가 된다.그

러나 김홍도와 신윤복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당시 풍속화에는 명부들의

모습보다 일반 서민들의 모습이 더 많이 그려져 있다.우선 그들의 모습

이 어떠했는지 풍속화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37> 서민의 가체(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인물화편) 

<그림 38> 기생의 가체(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풍속화편) 

<그림 37>은 생선장수 여인이며 <그림 38>은 기생이다.하층민인 이

들도 가체를 크게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사대부가의

여인인 외명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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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외명부의 가체(중앙일보사-

           한국의 미, 풍속화편) 

<그림 40> 외명부의 가체(중앙일

          보-한국의 미, 인물화편) 

<그림 39>는 김홍도가 29세 때 그린 것으로 모당 홍이상의 『평생도』

이고,<그림 40>은 윤덕희의 『책보는 여인』이다.모두 당대 외명부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 그림들을 재현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사녀도』를 선택하

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왜냐하면 변발을 사용하지 않은 머리

형태가 우선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이다.거기다 조선후기 외명부의 머리

형으로 당시 유행과 어느 정도 맞은 점도 선택의 조건이 되었다.외형적

인 형식미 역시 다른 두 그림보다 훨씬 세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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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명부(조선 말기 상궁)

·출처 :인천시립박물관(2003),『이당 김은호의 삶과 예술:2003년도

특별기획전』.인천 :인천시립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말기

·신분 :상궁

·선정 이유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외형적으로 형태가

비교적 잘 보이기 때문이다.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 중 명암 처리가 다

른것에 비해 좋아 무늬도 어느정도 파악된다.

·주 안 점 :형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면에 치중했다.

경복궁 시절에는 거대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이후의 자료에 주의를

기울여 양쪽으로 올라간 부분,굵기,비녀,댕기,무늬 등 기본적인

면을 살리는 데 치중했다.

1)작품 설명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상궁과 머리모양이다.현재 상궁의 머리모

양은 그림으로 전해오는 것도 있지만 모양이 불분명하고 용도에 대해서

도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따라서 대부분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이 각종

자료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그중 <그림 41>은 전체 모양이나 세부적인

면이나 자세하게 시술되어 있는 상태를 관찰한 안목에 의해 표현된 것이

고,작품으로서의 구도 역시 실물을 느끼게 할 정도로 잘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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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조선말기 상궁

(인천시립박물관-이당 김은호의 삶과 예술)

이 작품은 조선의 마지막 궁중 화원이라 일컬어지는 이당 김은호의 화

집에 실려 있다.그는 궁중에서 상궁들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다.따라

서 현재 전해오는 사진상의 상궁들 사진 못지않게 고증에 있어서는 신뢰

가 가는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이 화집에는 거두미를 착용한 왕비의 모습을 그린 작품과 함께 이당이

자신의 부인을 모델로 하여 그림 속 왕비와 같은 차림으로 촬영한 사진

이 나란히 실려 있다.56)이는 국말에는 왕비도 거두미를 했다는 점을 말

해주는 것이다.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두미는 어유미를 한 후 그 위에

얹어 쪽에 비녀로 고정시켜 착용했다.

56) 인천시립박물관(2003), 『이당 김은호의 삶과 예술-2003년도 특별기획전』, 인천 : 인천시립

                           박물관,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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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품 선정 배경

거두미는 그 형상에서 정조의 등극과 함께 큰 변화를 일으켰던 양식이었

다.등극 직후 가체로 인한 사치가 심한 걸 보고 우선 궁중의 여인들부터

큰 가체 대신 포목으로 대신하라고 명했다는 점은 앞의 실록 기사에서 확

인한 바 있다.

정조가 명부들에게 가체 대신 천이나 나무를 사용하라고 한 것은 중국 주

나라 때에 이미 철사로 모양을 만들고 머리카락을 씌워 가체 대신으로 사

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57)이에서 비롯된 처사일 것이다.즉 정조시대의

이 모양은 거두미가 목재로 바뀌게 된 시기를 말해주는 것이다.

거두미는 원래 진모로 만들어 사용했다.영조 초기의 문신 김영상의 문집

『병와집』에는 거두미는 내명부가,어유미는 외명부가 착용한 것으로 되

어 있다.58)이때는 정조 등극 이전이므로 물론 진모로 했을 것이다.거두미

는 어유미 위에 올리는 것이므로 그 양은 매우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어

유미에도 많은 양의 다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그런데 그 위에 다시 거대

하게 만든 거두미를 만들어 올린 것이니 양도 양이지만 크기에서도 대단했

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조 말기의 사진에 남아 있는 상궁들을 보면 모두 목재 거두미

를 사용하고 있다.이는 정조 3년의 등극하면서 포목으로 하도록 했다는

기사가 있으므로 그 이후에 정착한 양식으로 보아야 한다.가체신금사목에

어유미와 거두미는 궁중 여인들이 상시 착용하고 있던 것이니까 민가의 혼

례 때와 더불어 금지하지 말라59)한 것은 이런 양식을 두고 이른 것으로

보인다.

거두미는 언제부터 궁중의 양식으로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

단지 다음의 그림을 참고해 보면 조선초기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57) 권계순(1966),「우리나라 여자 괄양고-문헌사료를 주로 하여」, 연구논문집 1(1966.5), 대구 : 

효성여자대학교, p.89.

58) 손미경(2004), 전게서, p.310.

59) 유희경(1980), 전게서,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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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거두미형 머리(시공사- 

          고려시대 불화) 

<그림 43> 거두미형 머리(박은경-

           조선전기 불화연구) 

<그림 42>는 고려말의 불화이며 <그림 43>은 조선초기 불화이다.두

그림이 여말선초 상류층 여성을 표현하고 있고 머리모양이 모두 거두미

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거두미의 조선초

양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살펴본 것이다.

사진으로 남아 있는 상궁의 모습은 여러 형태의 거두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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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궁녀(박대헌-서양인이

본 조선)

<그림 47> 민비(박대헌-서양인이 

           본 조선) 

<그림 44> 국말 거두미(손미경-

          한국여인의 髮 자취)

<그림 45> 국말 거두미(손미경-

           한국여인의 髮 자취)

이런 사진들은 우리나라 사진의 역사 초창기에 촬영된 것들이어서 그

자체로도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며 고증에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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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서양의 사진기에 촬영된 것은 1871년 신미양요

때라고 한다.이후 20년쯤 지났을 때 게일,헐버트 등 선교사들은 많은

풍물사진을 남겼고,영국의 지리학자 비숍 여사 역시 나귀를 타고 여행

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 자기 책에 실었다.60)상궁들의 사진도 바로 이

무렵,그러니까 1900년 전후에 촬영된 것이다.외국인들이 이때 발간한

책 중엔 민비,또는 궁녀라고 하면서 실은 사진과 그림도 있다.

<그림 41>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 선정된 것이다.비록 사진이지만 어

느 경우보다 세부적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여지

는 공통점 역시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는 궁에서 직접 보았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

목재 부분에 보이는 무늬는 원래의 모양인 다리를 상징하는 것이다.석

주선은 이에 대해 ‘그 이전에는 다리 일곱 꼭지를 한데 묶어 떠구지를

만들어서 중량이 과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나무로 대치’했던 것이고,그때

의 표시로 월자 일곱 꼭지가 그려져 있는 것이라 했다.61)

석주선이 말하는 떠구지는 거두미의 속칭으로 상궁들이 그렇게 불러 알

려진 것이다.궁중언어 전문가인 김용숙은 이에 대해 떠구지는 거두미를

쪽에 고정시키는 큰 비녀를 뜻하는 말이며 거두미를 떠받친다는 의미에

서 그런 명칭이 나온 것 같다고 풀이했다.62)말하자면 거두미를 일명 떠

구지라고 말하는데 거두미와 떠구지는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상궁의 거두미는 사진으로 전해져 오는 모든 거두미를 종합하고

<그림 41>을 중심으로 해서 재현의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60) 서울특별시(1979), 『서울육벽년사』제3권, 서울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p.752.

61) 석주선(1992), 전게서, p.66.

62) 김용숙(1987), 전게서. p.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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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혼녀(성춘향)

·출처 :국립중앙박물관(2002),『조선시대 풍속화』,서울 :한국박물

관회.

·시기 :조선시대 중기

·신분 :상민

·선정 이유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춘향전』의 주인공 머리모양을

재현하고 이를 현대 작업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위해 선정하였다.

·주 안 점 :전형적인 사양머리 재현에 있다.문헌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두개의 생이 비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이에 그림을 참고하여 생

과 생 사이에 붉은 댕기를 늘어뜨려야 한다.

1)작품 설명

성춘향의 모델로 삼은 자료는 작자미상으로 전해오는『동래부사접왜사

도』에 있는 <그림 48>이다.이 그림의 여인들은 기생으로 보이며 머리

모양을 사양머리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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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사양머리(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 

이 그림은 열 폭짜리 병풍에 있는 것으로 부산 용두산 아래에 있는 초

량 왜관에 당도한 일본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선 관리가 일행과 함

께 행렬을 지어 가서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그려진 연대는

1800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들의 여러 머리모양이 그려

져 있어 고전머리 관련으로 좋은 소재를 제공한다.이 머리모양과 같은

형태는 연회 장면의 춤추는 기생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2)작품 선정 배경

성춘향의 생존시기와 이 그림의 제작시기가 비슷하다 해도 기생의 머리

모양을 성춘향의 머리모양 모델로 삼은 것은 신분상 맞지 않는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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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사양머리라는 형태의 한계 내에서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

했다.

사양머리와 비슷한 용어로 사양계,새앙머리,생머리63)가 있는데 모두

같은 머리형에 포함시켰다.김용숙은 사양의 준말이 생이라 하고 생은

곧 전통적인 처녀들의 머리형인 쌍계라고 풀이했다.64)여기서 ‘계’는 한

자로 ‘髻’로 머리모양을 뜻한다.

성춘향의 머리모양을 재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성

춘향인데 그 머리 형태가 한결같이 댕기머리로만 표현되어 왔기 때문이

다.여러 차례 영화로 만들어졌고,텔레비전 드라마로도 제작된 적이 있

지만 그때마다 그녀의 머리모양은 치렁치렁한 댕기머리였다.뿐만 아니

라 민화에도 성춘향의 머리모양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댕기머리이고,이

본에도 댕기머리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

그럼에도 이 머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오래

된 『춘향전』에 그녀의 머리모양이 사양머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

다.대표적인 것은 조선 후기 소리꾼들이 가지고 다니던 창본인 「열녀

수절춘향가」와 육당 최남선이 소장하고 있는 소설 『춘향전』이다.창

본에는 춘향이 향단이를 데리고 냇가에서 그네를 뛰는 장면을 묘사할 때

‘무수히 진퇴하며 한창이라 노닐 적에 시냇가 반석 위에 옥비녀 떨어져

쟁쟁하고’라 쓰고 있고,놀란 춘향이 ‘비녀!비녀!하는 소리 산호차를 들

어 옥반을 깨치는 듯’하다고 했다.65)

이로써 볼 때 춘향이 기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녀

를 꽂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런데 최남선의 『춘향전』을 보

면 그 비녀 꽂은 머리모양의 이름이 사양머리로 나온다.

흑운같은 검은 머리 반달같은 와룡소로 솰솰 빗어 전반같이 넓게 땋아

63) 고미연(1993), 「한국여성의 두식에 관한 연구-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8.

64) 김용숙(1987), 전게서, p.305.

65) 이가원 주석(1978), 『춘향전』, 서울 : 정음사, pp.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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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룡잠,금봉차로 사양머리 쪽쪘는데 석웅황,진주투심,도투락 산호당기,

천태산 벽오지에 봉황의 꼬리로다.66)

이를 정리해보면 결국 그 형상은 <그림 48>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런 머리형은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에도 나오고,궁중 연회도

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나온다.

<그림 49> 사양머리(조흥윤-

           기산 풍속화첩) 

<그림 50> 새앙머리(김태연-기사진

       표리진찬의궤에 나타난 복식)

이로써 볼 때 성춘향은 원래 생을 붙이고 비녀로 연결한 다음 그 사이

에 댕기를 늘어뜨린 사양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럼

에도 댕기머리로만 나오는 이유는 후대로 갈수록 베껴쓴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처녀들 머리로 묘사했기 때문이며 영화와 드라마는 그

런 이본을 참고로 해서 제작했기 때문이다.

『춘향전』은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숙종조에 출현한 것으

로 고증되고 있다.이본은 현재까지 이백 종이 넘는데 국내에서 가장 많

은 이본을 수집해 시대별로 한데 모아 출간된 박이정 출판사의『춘향전

전집』67)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즉 오래 된

66) 김수환(1988), 『십육춘향전』, 명문당. p.16.

67) 김진영 외(1997), 『춘향전전집』 1-9, 서울 : 박이정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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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본일수록 사양머리로 되어 있는 것이 많고,현대에 가까운 것일수록

댕기머리가 많다.머리의 변천이 한 작품의 흐름 속에서도 발견되는 것

이다.그 대표적인 머리모양이 바로 성춘향의 사양머리이다.

<그림 48>은 댕기가 탐스럽게 되어 있다.본 연구의 재현에서는 이 댕

기의 길이와 폭,색채에 대해 재고하고자 한다.모델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대로 베끼려는 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최남선본

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그녀의 사양머리는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

다.이 점을 십분 살려 조선의 처녀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아름다운 사

양머리를 다시 살려보고자 한다.

이상 재현 작품과 선정 대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고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6]재현 작품과 선정 대상

번호 재현작품   출처 시대   신분     선정이유    주안점

 1  내명부
안락국태자

경변상도

조선

초기

 상류층

 (후궁)

 역사적 배경이 명  

 확하며 외곽선 표  

 현이 좋음

 왕비지만 외형

 이같기 때문에 

 후궁으로 묘사

 2  외명부 초상화연구
조선

초기

 상류층

(정초부인)

 실존인물의 초상

 화로서 가체머리임

 가체머리 특징

 에 치중

 3  외명부 한국의 미
조선

후기

 상류층

 (사녀도)

 전형적인 

 사대부가 여인임

 가체머리의   

 외곽선

 4  내명부
이당 

작품집

조선

말기
  상궁

 세부적인 묘사가 

 뛰어남

 거두미, 비녀,

 무늬 등의 

 묘사

 5  미혼녀
동래부사접

왜사도

조선

후기
  상민

 잘 알려진 성춘향  

 의 머리가 댕기머  

 리로만 알려져 있  

 으므로

 생과 댕기,

 비녀 등 사양

 머리를 확실하

 게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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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고전머리 작품 재현의 방법 연구

고전머리에도 당연히 고유의 시술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전통적인 방

법을 말하는 것이다.현재 이에 대해 말해주는 것으로 다음의 두 그림이

있다.

<그림 51> 월자장(한국국제교류재단-

          유럽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그림 52>모태장(국립문화재연구소-기

메동양박물관소장 한국문화재) 

두 그림의 제목으로 볼 때 다리를 엮어 가체를 만드는 장인들을 그린

것이다.한 사람이 다리꼭지를 만들어 주면 옆에 사람이 그것으로 가체

를 만들고 있다.모두 국내에 있지 않고 해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이다.고전머리 관련 장인을 그린 풍속화로 전통의

기법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이 그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월자장

이니 모태장이니 하는 장인의 명칭도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것은 두 가지이다.첫째는 다리꼭지를 만드는 장

인이 사용하는 도구이다.발에 걸어 사용하고 있는데 두 그림의 방식이

똑같다.또 한 가지는 다리꼭지의 길이이다.두 그림 모두 일정한 길이로

다리꼭지를 만들어 그것으로 가체를 엮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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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꼭지를 연결해서 엮어야 되고 다리꼭지를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 이 도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왜 다리꼭지를 일

정하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이 방법이 바로 가체를 만들기

위한 전통의 방법이고,기본적인 방법인데 알려진 것이 없다.이 방식으

로 만든 가체로 시술을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된다.

<그림 53> 가체머리. 전면(국립민속

          박물관-생활문물연구2호) 

<그림 54>가체머리. 후면(국립민속박

          물관-생활문물연구2호)

이 그림 자료는 조선 중기 변수라는 사람의 묘에서 출토된 목각 인형이

다.악기를 연주하는 자세인데 이로 볼 때 신분이 높은 여인으로는 보이

지 않는다.그런데도 이런 가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가체가 당시 여성

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필수품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아도 무

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월자장이나 모태장이라는 직업인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도

그들이 만든 가체를 한두 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실

제로 반가에서는 크고 우람하게 만들어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외출이나

의식이 있을 때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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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가체(문화재관리국-

           문화재대관 하편) 

<그림 56> 가체(고대박물관-

           복식류명품도록) 

<그림 55>와 <그림 56>은 모두 반가의 여인들이 소장하고 있던 가체

로 월자장이나 모태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전통의 방법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위의 도구와 다리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지금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꾸준한 관심과 발굴의지

를 지닌 채 현실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준비물로는 마네킹과 원사,빗,고정 꽂이,첩지가 있어야 하며 비녀는

대,중,소가 있어야 한다.댕기와 고무줄,동백기름 역시 필수적이다.

다리꼭지는 원사를 잘라 대,중,소로 열 개쯤 미리 준비해 둔다.만들

때는 벽에 고리를 만들어 놓고 원사를 고무줄로 묶어 세 가닥 땋기로 한

다.다리꼭지 제작을 할 때는 빗질을 하면서 하는데 엉킴을 방지하기 위

해 동백기름을 발라가면서 해야 한다.다리를 마네킹에 연결할 때는 뒷

머리를 모아 기둥식으로 미리 만든 다음 그곳에 끈이나 고무줄로 단단히

동여맨다.

어려운 점은 원하는 상태대로 잘 연결이 안 된다는 점이다.이때는 고

정 꽂이를 사용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다.다리를 곡선 상태로 두기 위

해서는 철사와 함께 다리를 엮어도 된다.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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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사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댕기를 끈 대용으로 사용해도 여러 가

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3절 재현을 통한 현대 업스타일 작업 방법의 연구

재현하려는 작품이 완성되면 업스타일 작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이때는 재현 작품에 대한 이해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원래 표현

하고자 한 고전적 감각이 잘 살려졌는지 최종 점검과 현대화 작업을 위

한 방향이 잡혀져 있어야 한다.

고전머리를 업스타일과 연관시켜 시도해보려는 작업은 그동안 일부 선

행 연구자인 조미영68),손복심69),한현정70)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선 고전머리에서의 형태를 업스타일의 일차적인 소

재로 보고 윤곽,이미지,색감,질감 등을 현대화 작업과 연계시켜 적용

시켜 나간다는 점이다.얼굴형에 따른 이미지를 고전머리의 이미지와 연

관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미와 현대미의 조화로운 표현에 치중한 만큼 많은

이미지를 보고 수용하는데 주력하였다.현대화 작업에서는 이미지에 적

합한 기법이 있으므로 재현으로 이루어진 작품의 외곽 형태,분위기를

이 기법에 적용해 살리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조선시대 초기 내명부의 경우에는 전체 윤곽만 잡히면 현대 업스타일의

기법에 의한 작업으로 진행해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거기에 장식 대신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강조된 분위기 연출이 이루

어질 것이다.

조선시대 초기 외명부는 자유분방하고,사교적인 분위기가 묻어나면서

68) 조미영(2004), 「조선후기 여성의 머리형태 재현에 의한 현대 업스타일에 관한 연구」, 세종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3-178  

69) 손복심(2007), 「우리나라 업스타일의 변천과정과 재현에 관한 연구」, 광주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pp.47-70 

70) 한현정(2006), 「올림머리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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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전머리에서 풍기는 우아한 멋이 표현되어져야 한다.고전적인 분위

기는 이에 맞는 현대적 기법의 적용만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조선시대 후기 외명부는 재현 작품의 외곽선을 최대한 살리는 한계 내

에서 현대적 분위기로 연출되도록 시도한다.전체 윤곽에서 고전적인 면

에 더욱 가깝게 한다면 현대미의 표출에도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상궁의 머리는 실험적인 요소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거두미라는 소재

자체가 인모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화 작업에서도 기존 기법에서 변형되

어 나오는 시도로서 연출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성춘향의 사양머리는 업스타일이 화려하게 적용된 헤어 작품으로 보여

져야 한다.과감한 색채 표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진행에서 시종 염두에 두어져야 하는 것은 그 기본적 동기가 고

전미의 현대화라는 명제이다.조화로운 의식에서 조화로운 연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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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재현 작품

제 1절 고전머리 재현작품

1.조선시대 초기 내명부 재현작품

<그림 57>조선초기 내명부(박은경-조선전기 불화연구) 

·재현작품 설명 :조선초기 후궁의 보편적인 머리 형태이다.이 작품

은 머리를 위 아래로 나누어 묶어 가체를 덧대어

표현하였다.장식은 보석과 구슬을 이용해 사진과

같이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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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재현작품 전면 <사진 2>  재현작품 측면 

<사진 3> 재현작품 후면 <사진 4>  재현작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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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시대 초기 외명부 재현작품

<그림 58> 외명부(조선미-한국의 초상화) 

·재현작품 설명 :가체머리의 초기단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

에 전후 좌우의 대칭의 비례를 중요시하였다.머리

를 위 아래로 나누어 묶고 달비를 덧대어 연결해 표

현하였다.장식은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형

태를 표현하기위해 자개와 호박을 이용해 만들어 부

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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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재현작품 전면 <사진 6> 재현작품 측면

<사진 7> 재현작품 후면 <사진 8> 재현작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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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선시대 후기 외명부 재현작품

<그림 59> 조선후기 외명부

(중앙일보사-한국의 미, 단원 김홍도편) 

·재현작품 설명 :이 작품은 변발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르마를 나누어 곱게 빗질해 하나로 묶고

가체를 덧대어 길게 늘어뜨려 표현하였다.장식은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게 꽃모양의 장식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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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재현작품 전면 <사진 10> 재현작품 측면

<사진 11> 재현작품 후면 <사진 12> 재현작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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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선시대 말기 내명부 재현작품

 

<그림 60> 조선말기 상궁

(인천시립박물관-이당 김은호의 삶과 예술)

·재현작품 설명 :이 작품은 구도에 중심을 맞추어 너무 거대하지 않게

가체의 양과 거두미의 크기가 조화롭도록 표현했다.

상궁의 댕기와 어염족두리의 색은 자색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표현하였고,장식은 최소한의 떨잠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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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재현작품 전면 <사진 14> 재현작품 측면

<사진 15> 재현작품 후면 <사진 16> 재현작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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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선시대 중기 성춘향 재현작품

<그림 61> 사양머리(국립중앙박물관-조선시대 풍속화) 

·재현작품 설명 :이 작품은 달비를 덧대어 반으로 접어 연결하고 댕기

로 고정하였다.사진에서 보이는 댕기는 길지만 작품

재현시 너무 길면 촬영에 지장이 있어 조금 짧지만

최대한 풍성한 댕기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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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재현작품 전면 <사진 18> 재현작품 측면

<사진 19> 재현작품 후면 <사진 20> 재현작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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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대 업스타일

1.조선시대 초기 내명부 현대 업스타일

<그림 62>조선초기 

내명부(박은경-조선전기 불화연구) 

<사진 21>조선시대 초기 내명부

재현작품 전면

·작품 설명 :재현작품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 머리의 윗부분과 아래부

분의 가체를 현대머리에서는 백콤을 넣어 풍성하게 부풀

린 후 겉머리를 곱게 빗어 둥근 형태로 표현하고 앞부분의

화려한 장식 대신 본머리를 이용해 S웨이브로서 장식을

대신하였고,윗머리와 아랫머리의 연결성을 주기 위해 땋

아 내렸다.장식은 구슬과 비즈를 이용해 엮어서 단아함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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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작품 전면 <사진 23> 작품 측면

<사진 24> 작품 후면 <사진 25> 작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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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선시대 초기 외명부 현대 업스타일

<그림63>외명부

(조선미-한국의 초상화)

<사진 26>조선시대 초기 외명부 

재현작품 전면

·작품 설명 :재현작품에서 위로 높게 쌓아올린 가체의 형태를 표현하

기위해 판낼로 고정해서 물방울 모양처럼 만들어 여러개

를 엮고 땋기로 앞부분을 표현하고 재현시에는 대칭에 중

점을 두었다면 이 작품은 비대칭의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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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작품 전면 <사진 28> 작품 측면

<사진 29> 작품 후면 <사진 30> 작품 측면



- 79 -

3.조선시대 후기 외명부 현대 업스타일

<그림 64>조선후기 외명부

(중앙일보사-한국의 미,단원 김홍도편) 

<사진 31>조선시대 후기 외명부 

재현작품 전면

·작품 설명 :재현작품의 가르마를 그대로 이용해 나누고 앞머리부분을

하이라이트로 강조를 해 뒤로 자연스럽게 넘기어 뒷머리

와 연결해 아래로 같이 묶었다.아랫머리는 크게 땋아내리

고 중간에 보석을 부착해 표현하였다.재현작품의 단아함

을 표현하기위해 장식은 깃털과 비즈를 이용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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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작품 전면 <사진 33> 작품 측면

<사진 34> 작품 후면 <사진 35> 작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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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선시대 말기 내명부 현대 업스타일

 

<그림 65>조선말기 상궁

(인천시립박물관-

이당 김은호의 삶과 예술)

<사진 36>조선시대 말기 내명부 

재현작품 전면

·작품 설명 :이 작품은 윗부분이 목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장식인

것처럼 표현하기위해 뒷부분에 높게 하나로 묶어 거두미

의 형태와 비슷한 모양으로 펼쳐 고정하고 가체로 덧대어

표현한 부분은 본머리를 이용해 땋아 내리고 땋는 중간에

진주를 이용해 장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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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7> 작품 전면 <사진 38> 작품 측면

<사진 39> 작품 후면 <사진 40> 작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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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선시대 중기 성춘향 현대 업스타일

<그림66>사양머리

(국립중앙박물관-조선시대 풍속화)

<사진 41>조선시대 중기 성춘향 

재현작품 전면

·작품 설명 :이 작품을 댕기의 화려함을 컬러로 대신 표현하였다.보라

와 핑크를 이용해 표현하였고,하나로 묶어 네 가닥으로

나누어 S웨이브를 이용해 표현하였다.장식은 망사를 이용

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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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작품 전면 <사진 43> 작품 측면

<사진 44> 작품 후면 <사진 45> 작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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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및 제언

제 1절 결 론

고전머리의 현대화 작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선시대 고전머리와 관

련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재현 작품을 만든 다음 업

스타일 기법에 의한 현대화 작업을 시도해보았다.고전머리에 대한 애호

가 전통에 대한 계승으로 그치지 않고,현대적 업스타일과의 접목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 좀 더 풍요로운 미용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재현 작품은 다섯 모델을 선정하여 진행했다.이는 본연구의 발단에 기

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준 선행 연구자인 김진수71),손미경72),홍경지73)

를 통해 얻어진 것이었다.그렇다고 똑같은 자료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발판으로 하여 차별화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한 것이다.

문헌을 통해 다섯 작품의 모델로 선정된 대상은 조선시대 초기 내명부

와 초기 외명부,후기 외명부와 말기 내명부,그리고 미혼녀이다.캐릭터

로서의 구체적 모습으로는 초기 내명부의 경우 궁중 불화인 『안락국태

자경변상도』에 있는 왕비를 선택했고,초기 외명부는 세종 때 문신 정

초 부부의 초상화에서 부인을,후기 외명부는 김홍도의 『사녀도』,말기

내명부는 상궁,그리고 미혼녀는 『춘향전』의 주인공 성춘향을 선택했

다.이 중 변상도의 왕비와 정초 부인,성춘향 등은 기존의 다른 자료와

차별화하려는 의도에서 선정된 대상이다.특히 성춘향을 선정한 것은 누

구나 다 아는 고전 속 인물이지만 그 머리모양이 문헌에 있는 사양머리

가 아닌 댕기머리로만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이런 시도는 촉진제 역

할을 해준 선행 연구를 발판으로 이룬 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

71) 김진수(2010), 전게논문.

72) 손미경(2004), 전게서.

73) 홍경지(2007), 「조선시대 궁중수발양식과 그 재현에 관한 연구-궁녀를 중심으로」,한성대학

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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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모델들은 표현이 비교적 잘 되어 있고 신분적으로도 명확한 대상

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그 기준에 맞는 머리 형태를 재현 대상으로 삼은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문헌 자료의 제시와 함께 살펴보는 작업을 전

개했다.자료 선택의 타당성은 재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므

로 특히 이 부분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해 관련 참고서와 논문을 섭렵했다.

이 작업 이후에 시행한 재현 작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며 현대

업스타일 작업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처음의 의도는 충족되었다.다

섯 작품에 대한 사전 자료 조사의 한계를 어느 정도 늘려 잡은 것이 도

움이 되었다고 본다.무엇보다 현대 업스타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

함양을 위해 자료조사 기간 동안 많은 고전머리 그림 자료를 보아 둔 것

은 큰 도움이 되었다.

재현 작업은 완성 후에 현대적 작업의 기본 자료가 되었고 고전미와 현

대미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진행 방법도 기획대로 이루어졌을 때 업

스타일의 새로운 결과물로서 의미가 있었다.이런 결과는 자칫 엉뚱한

방향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했지만 실험적이라는 면이 아

닌,바람직한 시도로서 확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제 2절 한계점 및 제언

고전의 현대화라는 명제는 항상 범위가 넓고 애매하다고 생각한다.바

람직한 작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처음 의도가 제대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계획 자체의 범위를 크게 가져서는 안 된다.본 연구에서 실시한 작업도

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모델을 다섯 가지만으로 선정했는데도 세부적인 면에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다.자료조사도 마찬가지이다.특히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서

풍속화,민화,기록화들을 좀 더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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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의 자료조사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인데 중국의 자료를 많이 보아야

한다는 점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현재 고전머리 연구는 이 방면에 취약

하다는 판단이 드는데 무엇보다 그쪽 자료의 섭렵이 우선시되어야겠다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고전머리의 전통 기법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재현 작업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원사 다루기에서부터

빗질,엮기,잇기,붙이기 등이 모두 임의대로 해야 하는 것이어서 고전

머리의 시술은 아직 자료의 베끼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스타일 작업은 오히려 홀가분하고 가능

성의 폭이 더 넓었다.무엇보다 재현 작품이 소재로 정해져 있고,그에

대한 이미지를 머리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구상의 폭이 무한대로 펼쳐

졌다.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텍스트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작용했다.업스타일 기법에 의한 고전미의 표현이랄지,현대

미에 가미된 고전미의 표현 기법같은 기본적 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

에서 작업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고전미보다 현대미 쪽으로 더 치중하게

되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내지 한계점이 발견되면서 몇 가지 제언이 떠오르지 않

을 수 없었다.첫째는 고전머리 전통 기법의 발굴을 위해 더 많은 노력

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는 점이다.본문에서 제시한 것처럼 월자장과

모태장이 있었듯이 고전머리 재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미용기법과 함께

머리 다루기의 전형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 방면의 연구논문이 이루어지

기를 기대한다.둘째로는 이런 노력과 함께 재현에 있어서의 필수품인

마네킹을 비롯한 도구들이 좀 더 세련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

인 방향전환이 있어야 하겠다는 점이다.이 부분 역시 전형적인 면이 마

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런 일은 관심있는 개인들이 모임을 만든다

면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이 역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면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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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ModernUpstylethroughReproductionof

Women'sHairStyleinDocumentsofJoseonDynasty

Kim,Sina

MajorinHairDesign,

Dept.ofBeautyArt&Design

ArtGraduateSchoolofArts

HansungUniversity

ThisstudyisanattempttoreconstructtheKoreanclassicalhair

with the modern upstyle work.Its purpose is to modernize the

classicalone.

Iftheclassiccanbedevelopedintoanew culturalelementbased

onitratherthanitisjustknownasasuccessionofthetradition,it

willbeverydesirableinthefuturisticaspect.Thisworkhasalready

startedindiversefieldssuchasdesign,architectureandclothesand

becomeanew culturalmindforalongtime.Inthebeautyart,some

scholarshavetriedsuchstudiesandreceivedgoodresponses.The

relatedpapersarestillinproductionnow.

Inthisstudy,authorselectedsomedataontheclassicalhairstyles

withrelativelydetailedexpressionsandclearchronicalcharacteristics.

Basedonthem,themodelwasformedandtheancientstylewas

reproduced.Then,withitthemodernisticworkwascarriedoutand



- 95 -

presented.Theresultsofthereproducedworkandthemodernistic

workwereshowninthephotos.Thepresentationswerefocusedon

thevisualaspect.

Themostimportanttheoreticalpointinthisworkwastosecure

the validity in selecting the data. While the criteria for the

reproductionhadbeenprovided,itwasnotaneasythingatallto

findoutthereliabledatatosatisfythecriteria.Theresultsofmany

searchesonthepictorialanddocumentarydatawerethehairsofthe

royalconcubinesintheBuddhistpaintingsofearlyJoseonDynasty,

thelegalwivesintheportraitsofearlyJoseonDynasty,thenoble

ladiesin theportraitsoflateJoseon Dynasty,thecourtladiesin

EunhoKim'spaintingbookoflateJoseonDynastyandChunhyang

Seongtheheroinofthenoble<StoryofChunhyang>.Amongthem,

Chunhyang was selected because the hair style ofthis famous

traditionalKoreanwomanusedtobeknownasthedaenggihairin

the movies and the dramas ratherthan the sayang hairin the

document.

Inthepartintroducingtheproceduretochoosethecharacters,main

documents and paintings were presented.Along with them,the

reasonsofselectionandthefocalpointsinthereproductionwerealso

explained.

Astheresult,thefirstintentiontoshow thenew modernizedstyle

ofthewomanbyharmonizingtheclassicalandmodernbeautieswas

fairlysatisfied.Asthereproductionwascarriedoutinthecondition

thatthetraditionaltechniqueswerecutout,therewerea lotof

difficulties, but the reproduction and the modernization were

accomplishedasplanned.Theauthorhopesthatthissmallworkmay

beagooddataandmotivetoactivatetheenvironmentofbeauty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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